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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시절부터 목표해왔떤 도쿄에서의 교환 유학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차노미즈 대학에서의 유학 생활이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던 만큼, 아쉬운 마음 뿐 

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의 인생에서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유학 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차노미즈 

대학의 교환 유학생으로서 느꼈던 것, 잊지 못할 추억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차노미즈 대학은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유학생 

과목을 수강하며 일본어 실력은 물론,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교실도 행해졌는데, 특히 유카타 교실에 참여해 일본 

전통 복장을 직접 입어볼 수 있었어서 뜻깊었습니다. 또한, 여러 교류회에서 

오차노미즈 학생들을 만나 함께 빙수나 타코야끼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 덕분에, 교환 유학생으로서 일본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고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과 학업도 중요하지만, 틈틈이 일본의 이곳저곳을 여행 다니며 

모국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경험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다양한 일본의 음식을 

먹어보고, 축제에서 불꽃놀이나 미코시 행진을 보기도 하고, 신사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끼기도 하고, 관광객이 많지 않은 곳에서 현지인들의 생활을 엿보기도 

하고, 나고야나 삿포로에서 도쿄와는 

다른 도시의 풍경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유학 생활 동안, 이 에세이에는 전부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곳에 다녀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외국에서의 생활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을 지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봤을 

때, 걱정과 달리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가 아닌,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기와라 선생님들 비롯한 모든 

오차대 선생님들, 유학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튜터 나츠키상을 비롯한 오차대 학생들, 함께 놀러다니며 일본의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도와주고, 늘 배려해줘서 감사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교환 

유학생들, 같은 유학생으로서 도움이 필요할 때 힘이 되어줘서 고마웠고, 다양한 

친구를 사귀고 어울릴 수 있었어서 즐거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본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과 경험을 마음속에 새기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두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